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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켓을 사용하여 대기권 밖으로 

쏘아 올려져 주로 지구 둘레의 원 

또는 타원 궤도를 위성처럼 비행하

는 인공의 물체를 인공위성이라고 

한다. 그런데 인공위성이 계속 공

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속도가 필

요할까? 정답은 초속 7.9킬로미터

(km)이다. 제1 우주속도라고도 불

리는 초속 7.9킬로미터는 지표면에

서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다시 땅

으로 떨어지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

수 있는 최소 속도다.

‘조선비즈’에 따르면 오늘날 우

리 머리 위 300킬로미터 지점에 있

는 저고도 위성들 모두 이 초속 7.9킬로미터의 속도로 지

구를 맴돈다. 우주탐사선이 다른 행성으로 가려면 7.9킬

로미터로 도달한 지구 저위성 궤도에서 초속 11.2킬로미

터(제2 우주속도)이상 추가 가속이 필요하다. 이는 지구

의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최저속도이다. 

이 속도가 유지 돼야 지구가 당기는 인력과 회전에 의한 

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‘타원궤도’로 지구를 공전하게 

된다.

이같은 우주속도는 아이작 뉴턴이 지구 중력으로 인해 

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정립했다는‘만유인력의 법칙’에

서 탄생했다.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

에 힘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. 이 법칙에 따르면 작은 공

을 초속 7.9킬로미터로 던진다고 가정하면, 이 공은 위성

처럼 지구 궤도를 계속 돈다.

그러나 지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의 최

고 속도는 시속 430킬로미터 수준이다. 이 점을 생각해

보면 우주속도에 도달하는 일은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

를 필요로 한다. 때문에 우주발사체의 90%는 고체나 액

체 형태의 연료를 가득 싣은 추진체가 차지하고, 위성 등 

인공위성이 추락하지 않는 비밀은 ‘초속 7.9Km’

탑재체와 장비부품은 10% 내외로 구

성된다.

결국 우주발사체를 초속 7.9킬로미

터 수준으로 가속하려면 엔진의 힘이 

중요하다는 얘기다. 우주 발사체 개발

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같은 국

방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

유이기도 하다. 멀리 보낼 수 있는 미사

일이 있다면 지면을 박차는 추력이 큰 

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.

발사체 엔진은 압력이 높을수록 배출 

가스를 분사해 밀어내는 힘이 강하게 

작용한다. 아무리 많은 연료가 있어도 

압력이 낮으면 초속 7.9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없다. 발사

체 엔진은 연료와 액체산소를 연소시켜 압력을 발생시키

며 이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 속력을 높인다.

엔진의 크기를 확장하고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구도를 

갖추려면 발사체의 무게가 늘어나기 마련인데, 무게 역시 

가속에 영향을 미친다. 전체 무게가 늘어나면 더 큰 추력

이 필요하므로 총 중량 대비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

이 관건이다.

이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발사체는 여러 단으로 나눠 

만들어진다. 1단 추진체의 연료가 다하면 이 단을 분리

해 전체 무게를 줄이고 2단 추진체로 다시 가속하는 방

식이다. 같은 추진력이라도 무게가 가벼우면 더 빠르고 

멀리 날아간다.

2016년 기준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3,599

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, 전문가들은 각국이 군사

용ㆍ첩보용으로 비밀리에 쏘아올린 위성까지 합하면 그 

숫자가 약 6,000-8,000여기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

있다. 

인공위성은 소련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발사했다.

▲ 작년 6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에서

 실시한 한국형발사체 종합연소실험 모습


